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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품속 청와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은 계속된다.”
- 박보균 장관, 청와대에서 열린 에이플러스 페스티벌 참석해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지속 확대 의지 밝혀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9월 1일(금)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A+ Festival)’의 개막식

에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장애예술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제1회 장애예술인특별전’, 올해 4월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춘추관 특별

공연에 이어 세 번째이다.

  박 장관은 격려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으로 국민 품속

에 들어간 청와대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됐다. 이러한 인식을 

이어가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 개막하는 

페스티벌이 성공해야 하고, 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이번 페

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의 무대, 그리고 장애인들이 비장

애인과 당당히 예술성으로 경쟁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개막식에는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 한국장애인문화

협회 신동일 회장 등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국회에서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대회장), 김예지 의원

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배은주 조직위원장은 “두 번째 춘추관 특별전을 

통해 장애예술이 또한번 국민들과 만나 비로소 빛나는 예술이 되었다”

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으며, 방귀희 회장도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청와

대에서 개최되는 날이 온 것이 감격스럽다. 장애예술인들의 위상이 그만

큼 향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보대사이자 올해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연기상을 수상하기



도 한 배우 하지성 씨는 “장애 배우로서 백상예술대상 무대에 오르고 수

상까지 하게 된 것이 아직까지도 감격의 순간으로 남아있다. 모든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들이 꾸준한 창작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

은 국민들을 만나게 되기를 응원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전에 참여한 이규재 작가의 어머니 김은정 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에도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열려 기쁘다. 청와대가 매년 장애

예술이 국민과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작년 KBS1TV의 프로그램 <인간극장>에도 출연했던 ‘민요자매’(이지원, 

이송연)는 국악인 김영임 씨와 함께 개막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다. 자매 

중 언니인 이지원 씨는 작년 발달장애인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가 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함께 공연을 한 김영임 씨는 

“청와대가 장애와 상관없이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국민과 만나는 

공간이 된 것을 보니 감회가 깊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에서 장애인 특별전과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과 

함께, 역대정부 최초로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제도 도입, 인프라 구축, 창작 지원확대와 같은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가을 개관 예정인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비롯해, 앞으로도 장애예술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상상력과 예술성

을 발휘하고 국민들이 더욱 가깝게 장애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짜임

새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 행사사진 별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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